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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향로를 이용한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와 뇌파에 미치는 영향

박현덕, 원희욱*

서울불교대학원 뇌인지과학

The effect of agarwood inhalation using an electric incense burner
on stress and brain waves

Hyun-Duck Park, Hee Wook Weon*

Division of Brain & Cognitive Science,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요  약  본 연구는 전기향로를 이용한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와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H’
발달센터 공고로 모집한 성인 남녀 16명 대상으로 2019년도 0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실시하였다. 전기향로에 침향편
(沈香片)을 올려놓고 침향 흡입 전과 후의 스트레스 반응과 뇌파 측정을 비교 분석하여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 대처자원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뇌파 측정은 19 Channel, Brainmaster Discovery로 하였으며, 분석은 
NeuroGuide와 LORETA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기술 통계, Wilcoxon 부호 순
위 검정을 하였다. 결과는 첫째, 침향 흡입 후 스트레스 반응 지수는 분노, 우울, 신체화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0.01로 
유의미한 차이로 감소하였다. 둘째, 침향 흡입 후 뇌파에서 측정 부위 19곳 중에서 FP1 1곳을 제외한 18곳에서 Alpha
Wave가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0.05에서 확인되었다. 감정에 영향을 주는 영역(우측 측두엽, T6)에서 침향 흡입 전과 
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LORETA 분석 결과 침향 흡입 후 기억과 정서적 활동에 중요한 뇌 영역(BA 
40)에서 Alpha Wave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전기향로를 이용한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와 뇌파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쳐 스트레스 대처 자원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garwood (Thymelaeaceae) inhalation 
using an electric incense burner on stress and brain waves.  Sixteen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2019 to April 2020. Participant recruitment was undertaken by 
the 'H' center. This paper focused on stress reduction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in stress and brain
waves before and after agarwood inhalation using an electric incense burner. Electroencephalography 
was measured by a 19 Channel, Brainmaster Discovery, and analyzed using a NeuroGuide, LORETA (Brain
Mapping). The analysis of technical statistics was carried out using SPSS/WIN 21.0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The study observed that the stress response index was reduced by a significance level
of 0.01 in patients with anxiety, depression, and somatization disorders after agarwood inhalation. 
Secondly, alpha waves were increased by a significance level of 0.05, in 18 out of 19 regions measured, 
except FP 1. The difference after agarwood inhala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in the region that affects
emotion. Thirdly, a LORETA analysis found that alpha waves were increased in the brain region (BA 40) 
predominantly responsible for memory and emotion. This result clarifies that agarwood inhalation using
an electric incense burner reduced stress and had a positive effect on brain waves and hence, has 
potential as an alternativ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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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점점 살아가는 것이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환경 속

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그에 따른 갖가지 심인
성 질환을 겪고 있다[1]. 특히 최근 전염병의 확산으로 스
트레스와 불안감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2]. 스트레스
를 받게 되면 변연계, 중추신경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
러한 변화가 호르몬과 면역계 이상을 초래하여 질환이 
발생한다[3].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을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4]. 최근 
임상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재로 보완대체요법 
중 하나인 향기 요법에 대한 관심이 있다[5]. 향기 요법
(Aroma Therapy)은 식물의 방향 성분을 이용한 것으로 
긴장을 완화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가 탁월하
다. 향기 요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흡입법으로 
향을 흡입하면 0.1초 만에 향 분자가 전기적 화학 신호로 
전달하여 변연계를 자극하여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면
서 정서와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준다[6]. 향기 흡입은 기
분, 스트레스 및 작업 능력의 생리적 영향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뇌 기능의 변화가 뇌파로 측정되며[7], 시간과 
장소의 구애가 없어 사용하기가 용이하여 그에 따른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8]. 기존의 향기 요법 연구
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유입된 것으로 식물을 수증기 증
류법으로 추출한 향유를 흡입하거나 피부에 직접 도포하
는 방법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었다[9]. 본 연구는 동양
의 전통 향기 요법에 근거하였다. 동양의 향기 요법은 자
연물 그대로 열을 가하여 이용한 흡입법으로 전향법(篆香
法), 격화법(隔火法)이나 향기 나는 가루를 직접 도포하는 
도향법(塗香法), 선향을 피우는 훈법(薰法), 향 주머니를 
사용하는 향대법(香袋法), 베게 속에 향 재료를 넣는 향침
법(香枕法), 향 재료를 태워 옷에 스미게 하는 훈의법(薰
衣法)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10]. 전기향로를 이용
한 흡입법은 향로에 숯을 이용하여 열을 가하여 흡입하
는 격화법을 현시대에 맞게 열을 전기로 전달하여 향을 
흡입하는 방법이다.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며 온도 조절 기
능이 있다. 향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향 재료(香木)
를 접시(銀葉)에 올려놓고 90~150°C에서 가열될 때 발
향이 된다[11]. 전기향로는 불을 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없
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연기가 없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장점이 있다. 집, 사
무실, 침실, 차 안, 다실, 서재, 호텔, 전시관, 쇼핑몰, 도
서관 등 언제 어느 곳이든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의 생

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수요량이 많아져 
중국에서는 매년 20%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12]. 동양
의 향기 요법의 향 재료는 대부분 한약재이며 그 중 침향
은 예로부터 ‘향의 왕’이라 불리었다. 물에 가라앉는 향이
라는 뜻으로 침향나무 수지(樹脂)에서 향기가 난다[13]. 
수지는 나무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 곰팡이, 벌레가 침입
하였을 때 방어 작용으로 생성된다. 자연으로 생성되는 
수지는 생물학적 및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으로 
침향나무의 자기방어 메커니즘과 관련된다[14]. 침향나
무는 Aquilaria agallocha Roxb. 서향과
(Thymelaeaceae)식물 중 수지가 형성된 나무이다[15]. 
침향은 현재 국제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서
는 Aquilaria종 모두 멸종 위기 보호 식물로 등록 되어 
있어[16] 야생 침향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중국 광둥 
지역, 남부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 생산하여 대중화하려
는 노력 하고 있다. 매년 중국 동관에서 열리는 국제 침
향 박람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가하여 침향에 대한 높
은 관심을 보이면서 해가 갈수록 활성화가 되고 있다
[17]. 현재 중국에서는 침향, 전기향로, 침향을 이용한 화
장품, 약재, 침향잎 차, 침향유, 예술품, 액세서리 등 다양
하게 생산, 판매를 하며 침향을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침향을 훈향(熏香)하면 마음을 진정시
키고 몸의 기운을 정화하며, 불면증, 두통 및 과도한 스트
레스를 완화한다[18]. 그러나 훈향은 공기 순환이 잘 되
는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고, 직접 불을 붙일 때 발생하
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생성되고[19], 최근에는 공기
청정기의 사용이 많아져 향을 제대로 흡입하기가 어려워
졌다. 전기향로를 이용하여 훈향을 하는 것은 안전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 대
중문화의 전 분야에서 '레트로(Retro, 復古)' 열풍에 빠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20]. 과거로 되
돌아가고 싶어 하고 전통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의 풍습
을 그대로 따르는 ‘레트로’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 향 문
화에 관심이 높아져 곳곳에서 체험활동, 일일향도 교실과 
전통 향 교육을 하고 있다[21,22].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
동으로 향 문화가 도입되면서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 관련 산업이 연 10% 가까이 성장
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작은 사치로 ‘소확행’을 추구하
는 시류에 적절하기 때문이다[23]. 이에 본 연구의 필요
성은 첫째, 침향에 관한 문헌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감소와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침향 흡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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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트레스 감소와 진정 효과가 있는지 뇌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서양 향유의 연구가 대
부분이고 동양의 향 즉 자연 그대로의 향 흡입 연구는 전
무하기에 필요하다. 셋째, 전기향로로 침향을 흡입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제한된 환경에서 자연 그대로 향을 흡입하여 
현대인들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전통 향 문화
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치유문화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기향로를 이용한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와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침향 
흡입 전과 후에 스트레스 반응과 뇌파 분석을 통하여 전
기향로를 이용한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 대처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1.3 연구가설
위 연구 목적을 탐구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1. 침향 흡입 후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감소할 것

이다. 
가설 2. 침향 흡입 후 Absolute Alpha Wave의 절대 

세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침향 흡입 후의 뇌의 활성화 부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절차
연구 기간은 2019년도 0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건

강한 성인 남녀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기도 Y
시, H 발달센터 내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대상자를 모집
하였다. 안내문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침향
에 대한 사전 편견을 없애기 위해 나무 향기를 흡입한다
고 명시하였다. 선행 연구가 전무하여 기존의 향기 흡입
과 뇌파에 관련된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 설계하여 진행
하였다[24]. 침향 흡입 시간, 뇌파 측정 시간 및 장비 점
검, 실험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 실험 3회를 실시한 후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인터뷰, SRI-MF

(스트레스반응)설문 조사를 하고, 사전 뇌파 측정은 깨어
있는 상태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15분간 실시하였다. 측
정 후에는 전기향로의 온도를 90도로 설정하여 3분간 향
을 흡입한 후에 뇌파 측정을 사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15
분간 측정하였다. 측정 후에는 SRI-MF를 실시하였다. 뇌
파 측정 공간은 소음과 다른 냄새가 통제된 별도의 공간
이며 실내온도는 25℃, 습도 45%로 유지하였다. 향이 다
음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작동 시켜 10분간 환기하였다. 뇌파 측정은 19개 뇌파 
전극이 있는 국제 10~20 전극 시스템 기준의 전극 모자
(Electro-cap)를 착용하였다. 눈의 움직임, 근육 움직임, 
Artifact(잡파)를 관찰하면서 뇌파를 기록하였고, 각 전
극의 impedance는 5kΩ이하로 설정하였다[35]. Artifact
는 1∼35Hz에서 여과하여 제거하고, Reference전극은 
양쪽 귓불 A1, A2에 장착하고, Montage는 Linked Ear
로 측정하였다[25]. 

Fig. 1. Procedure 

2.2 윤리적 절차
연구 절차상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윤리적 절차를 고려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소요 시
간, 대상자에게 주어진 혜택(뇌 측정 결과 상담), 연구 방
법 등 참여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도록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편
안한 시간을 선택하게 하고, 뇌파 측정 유의 사항과 연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아 실
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 시간은 총 1시간 정도 소
요되며, 뇌파 측정 전에 캡을 쓰고, 젤 투입 시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함을 설명하고 
캡 사용 전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실험 중간에 불편하
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실험을 중단할 수 있음
을 알렸다. 무엇보다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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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생활 권리 보장
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비밀 보장하였다. 생명윤리법의 
의무보관 기간을 준하여 동의서 3년, 기타 자료 5년 동안
에 자료 보관 후 폐기하는 것으로 윤리적 절차를 고려하
였다. 실험이 완료한 후에 대상자에게 뇌파 측정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2.3 연구대상
대상자는 경기도 Y 시의 H 발달센터 내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연구 절차를 
이해하는 대상자, 둘째는 오른손잡이로 질병을 앓거나 약
물을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 셋째는 후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성인을 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측정 전날 충분한 수면과 뇌파측정 2시간 전에 카
페인이나 흡연 등 뇌에 자극을 주는 약을 복용 하지 않게 
하고, 안내문을 보내 대상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전기향로, 침향
전기향로는 중국산 悟雅堂에서 제작된 향로로 열의 온

도가 50도에서 200도까지 조절되는 도자기향로이다.
침향은 A.sinensis로 생산지는 茂名市电白区, 电白县

(광동성 서남부에 있는 마오밍시)이다. 토침향이라 불리
운다.

2.4.2 스트레스 반응 검사
본 연구에서는 수정판 SRI –MF를 사용하였다. 우리나

라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고경봉, 김찬형, 박중규(2000)
는 39문항 스트레스 반응 척도(SRI : Stress Response 
Inventory, 이하 SRI)를 개발하였다. 그 후 강태영, 우종
민, 최승미(2006)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 구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22개 문항으로 
축약하여 스트레스 반응 척도 수정판(SRI–MF : Stress 
Response Inventory-Modified Form, 이하 SRI-MF)을 
개발하였다. 전체 점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71(p<0.00)
이었으며, 전체 점수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0.93이었으며, 3개 하위 요인들은 0.84~0.86이다. 하위 
요인으로는 신체화(somatization), 분노(anger), 우울
(depression)로 나누었다. 신체화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

정적 반응으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신체적 반응이며, 분
노는 부정적 느낌,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동반하는 정서 
상태, 공격적인 행동 등 이며, 우울은 우울과 연관된 정
서, 행동, 자기 개념 등의 내용이다. 문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큰 것을 의미한다[26].

Group Question No. Total No.

Somatization 1, 2, 3, 4, 6, 7, 9, 17, 18 9

Anger 5, 14, 15, 16, 20 5

Depression 8, 10, 11, 12, 13, 19, 21, 22 8

Table 1. Subscale Question Number

2.4.3 뇌파측정기
뇌파 측정 도구는 Brainmaster Discovery 

(Brainmaster Technologies, INC. USA.)이며, 뇌파 
분석은 NeuroGuide, Applied Neuroscience, Inc., 
St. Petersburg, FL, USA.), LORETA를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전기향로를 이용한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와 뇌파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정규성 검정을 위해 데이터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적은 표본수로 인해 정규성 분포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비모수 검정으로 하였다. 침향 흡입 전 후의 스트레스 반
응과 Absolute Alpha Wave의 절대 세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하여 사전 사후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 Version을 이용하였다. 
셋째, 뇌파의 측정 결과의 비교 분석은 NeuroGuide를 
이용하였다. 뉴로가이드는 Z-score 표준화 데이터베이
스를 제공하며, 현재 사용되는 뇌파 분석 도구 중에서 안
정적이면서도 편리하여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27]. 넷
째, 침향 흡입의 전과 후의 뇌의 활성화 부위 차이를 파
악하기 위하여 생리학적인 유용성이 검증되어있는[28] 
LORETA분석을 하였다. LORETA분석은 뇌파 주파수 
대역을 Cross spectrum으로 분석하고, 측정한 전기적
인 포텐셜의 선형적으로 가중된 합으로 전류 밀도를 계
산한다. 이 값들을 제곱하여 각 단위 복셀에 대한 전류 
밀도 파워를 계산하여 정량뇌파와 특정 복셀과의 상관성
을 파악하게 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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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는 오른손 손잡이로 질병을 앓거나 약물 복용을 

하고 있지 않은 성인으로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 
하였다.

Characteristics Number of subjects 

Age

M±SD 42.63 ± 7.61

30's 5

40's 9

50~60's 2

Gender
Female 13
Ma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2 침향 흡입 후의 스트레스반응
전기향로를 이용한 침향 흡입 이후 스트레스 반응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ure 2는 침향 흡입 전과 후 
스트레스 반응 지수의 각 항목에 대한 이다 침향 
흡입 후 모든 하위 요인들의 스트레스 반응 지수가 감소하
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은 통계적 검정에 필요
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통계적 유의성 설
명하는 표준점수 를 누락하고 있다 이는 침향 흡입 
전과 후의 지수들이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Fig. 2. Box-pots of SRI-MF scores in pre- and post- 
agarwood inhalation

 

category
pre post difference

(pre-post)mean (std) mean (std)

Anger 4.75(6.43) 0.94 (1.39) 3.81

Depression 8.00(5.56) 3.81 (2.93) 4.19

Somatization 10.44(7.02) 3.44 (4.18) 7.00 

Total 23.06(9.42) 14.67(7.15) 8.38

Table 3. SRM-MF scores in pre- and post-agarwood 
inhalation

category p-value

Somatization 0.27 (>0.05)

Anger 0.01

Depression 0.02

(Total) 0.04

Table 4. Nomality of the SRI-MF scores in pre- and
post-agarwood inhalation (Shapiro-Wilk 
test)

Table 4는 등분산성 검정의 결과로 특히 신체화 요인
이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검정은 T 검정을 대신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Table 5는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의 결과로 침향 흡입 전후 스트레스 지수 차이
에 대한 유의수준(p-value)과 지수 차이의 정도를 설명
할 수 있는 95% 신뢰구간이 제시되어 있다. 침향 흡입 
전과 후의 스트레스 반응 지수는 분노, 우울, 신체화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침향 흡입 전후 지수 차이의 95% 신뢰
구간은 모두 양의 값(사전 – 사후)에 위치함이 확인되어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 반응 지수를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tegory p-value 95%　C.I. *

Anger 0.000618 2.0 – 6.0

Depression 0.000601 1.5 – 6.0

Somatization 0.000647 3.5 – 11.0

* confidence interval

Table 5. Results of Wilcoxon signed-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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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의 결과로 침향 
흡입 전후 스트레스 지수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p-value)과 
지수 차이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95% 신뢰구간이 제
시되어 있다. 침향 흡입 전과 후의 스트레스 반응 지수는 
분노, 우울, 신체화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0.01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침향 
흡입 전후 지수 차이의 95% 신뢰구간은 모두 양의 값(사
전 – 사후)에 위치함이 확인되어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 
반응 지수를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침향 흡입 후의 Alpha Wave
Alpha Wave는 Fig. 3의 International 10-20 

system for EEG 좌표를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침향 흡
입 전과 후 Alpha Wave 절대 세기의 기술 통계 분석과 
정규성 검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Alpha Wave가 측
정된 19개의 부위 중, O1, O2, T6 의 왜도가 2 이상으
로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침향 흡
입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하여 Alpha Wave 절대 세
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서 알 수 있
다. 침향 흡입 후 측정 부위 19곳 중에서 FP1 1곳을 제
외한 18곳에서 증가하고 있음이 유의수준 0.05에서 확
인되었다. 그중에서 우측 측두엽 T6 영역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T6는 편도체로 연결되는 측두
엽 영역으로 감정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다[30]. Fig. 4에
서 (1)과 (2)는 침향 흡입 전과 후의 뇌파의 절대 세기이
며, (3)은 침향 흡입 전과 후의 변화의 유의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Electrode locations of International 10-20 
system for EEG recording

　 Pre-test 
M±SD

Post-test 
M±SD

differen
ce z p

FP1 14.50(15.57) 17.94(18.78) 3.44 -1.758 0.08
FP2 16.06(14.11) 24.38(21.47) 8.32 -2.844 0.00

F3 23.97(19.55) 36.47(27.73) 12.50 -2.896 0.00
F4 23.35(18.39) 36.71(28.08) 13.36 -3.051 0.00

C3 25.42(20.80)  39.78(33.18) 14.36 -2.947 0.00
C4 25.55(20.83)  43.74(39.20) 18.19 -3.103 0.00

P3 29.69(26.92)  51.99(59.22)  22.30 -3.051 0.00
P4 29.55(25.67)  55.42(57.03) 25.87 -3.154 0.00

O1 45.35(59.37)  66.53(78.63) 21.18 -2.482 0.01
O2 45.55(61.39)  68.49(80.23) 22.94 -2.689 0.01

F7 12.84(11.06)  19.58(15.51) 6.74 -2.637 0.01
F8 12.24(09.90)  19.13(15.53) 6.89 -3.051 0.00

T3 10.25(07.98) 15.42(13.79) 5.17 -2.844 0.00
T4  8.75(06.09)  15.51(16.71) 6.76 -2.999 0.00

T5 24.45(30.44) 42.71(74.86) 18.26 -2.068 0.04
T6 22.51(27.10) 48.40(87.78) 25.89 -3.154 0.00

Fz 27.69(22.51) 42.65(32.53) 14.96 -2.947 0.00
Cz  0.32(26.30) 51.08(37.64) 19.08 -2.999 0.00

Pz 33.88(29.59) 59.54(51.11) 25.66 -3.154 0.00

Mean 24.40(23.87) 39.76(41.53)

Table 6. The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The absolute Alpha power  (μV2, Eye closed) 

(N=16)

Fig. 4. The absolute Alpha power (8-12Hz) of the 
subject pre and post agarwood inhalation (eye 
closed state)

3.3 뇌 활성화 부위 차이 분석 : LORETA 
침향 흡입 전과 후의 비교에서는 2394개의 복셀을 비

교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수행하고, 무작위화 과정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반복 때마다 가장 큰 t값을 저장하
고, 이러한 과정을 5,000회 반복하고 p값이 0.05 이하인 
t값 분포 중 상위 5%의 값을 임계값으로 취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임계 t값 이상에 해당하는 복셀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 뇌 신호원 발생원으로 나타
나게 된다[31]. 침향 흡입 전과 후의 Alpha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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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TA차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5와 같이 침향 
흡입 후 변화량의 유의적 증가가 9-11Hz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뇌 영역은 BA 40(Brodmann 40)이다. 
파란색은 p값이 0.05수준에서 진폭 Z값의 유의적 증가
를 보였다. 

Fig. 5. LORETA results, 9-11 Hz

LORETA계산 후 Talairach 뇌 지도에 따라 p값이 
0.05수준에서 진폭의 Z값의 유의적 감소를 나타낼 때 빨
간색으로 분석되고, p값이 0.05수준에서 진폭 Z값의 유
의적 증가를 할 때는 파란색으로 그려진다. 침향 흡입 전
과 후의 비교를 T-statistical image로 나타낸 것이며, 
왼쪽부터 시선 기준으로 위쪽, 측면, 뒤쪽에서 바라보았
을 때 뇌의 단면을 나타낸다. T-statistical image로 나
타나는 부분은 Brodmann 40번의 영역으로 모서리위이
랑(supramarginal gyrus)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하두정
엽에 있으며 작업기억과 정서적 활동에서도 중요 영역이
다[32]. 이와 같은 결과로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였다.

4. 고찰

본 연구는 동양의 향기 요법에 근거하여 침향 흡입의 
전과 후를 스트레스와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기향로 위에 침향편(沈香片)을 올려놓고, 침향 
흡입하기 전과 후를 스트레스 반응과 뇌파 측정을 통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동안의 향기 요법은 주로 서양의 
향기 요법으로 일상생활에 애용되어왔고 보급되었다. 서

양의 향기 요법에서 이용되는 재료는 시장의 구조와 유
통이 다소 복잡하고, 대부분이 공장에서 추출하여 얻어지
는 정유(精油)이다. 동양의 향기 요법에서 이용되는 향 재
료는 자연물 그대로 사용한다. 침향의 기존 연구는 약리
성과 문헌적인 연구이며 최근에는 침향 재배, 침향유(沈
香油)에 대한 연구[33]가 되고 있으나 흡입에 관한 연구
는 전무하다. 침향 향기는 여러 향 중 유일하게 강력한 
두통과 피로 회복, 진정에 대한 효과를 가졌다고 기록되
어 있다[13]. 동양의 향기 요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훈법
(熏法)을 통한 향기 요법이 심박수와 스트레스의 감소 효
과가 있다고 연구된 바가 있고[34], 베개를 이용한 향의 
흡입인 선침향(神枕香)이 세포 활성화를 통한 ERK, 
cyclin D1 단백질을 생성하여 급성 스트레스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35]. 침향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침향은 신경계에 활발한 영향을 미치며[36], 침
향유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33]연구가 있고, 
침향의 화학적인 성분 중에 Agarospirol, Jinkho-eremol이 
진정제로 사용이 되는데 호모바닐라산을 증대시켜 신경 
이완제로 사용이 될 수 있음을 쥐 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
를 증명하였다[37]. 본 연구에서 침향 흡입 후 스트레스
반응 요인이 유의수준 .01 이하의 유의확률이 관찰되어 
기존 문헌에서 밝혀진 진정 효과[38]와 일치한다. Alpha 
Wave가 FP2, F3, F4, C3, C4, P3, P4, O1, O2, F7, 
F8, T3, T4, T5, T6, Fz, Cz, Pz (p<0.05)에서 증가하였
다. 특히 감정에 영향을 주는 영역(우측 측두엽, T6)에서 
침향 흡입 전과 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Alpha Wave는 고유 리듬 영역으로 20∼50㎶의 진폭과 
8∼12Hz로 정상 성인은 각성 또는 안정, 눈을 감은 상태
에서 주로 나타난다. Alpha Wave가 증가할수록 주의력
이 높고 정신 활동이 활발하여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 
창조력 등이 증진된다고 알려져 있다[39]. Alpha Wave
의 감소는 외부 자극으로 뇌의 휴식을 방해하여 불안, 스
트레스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40]. Alpha Wave가 저하
되면 지구력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지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41]. Alpha Wave는 휴식 조
건에서 명확히 나타나며, Alpha Wave의 증가는 이완된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42]. 이는 향자극이 측두엽의 변연
계를 자극하여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정서와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준다[6]는 기존의 학설과 일치한다. 
LORETA 분석 결과에서 침향 흡입 후 기억과 정서적 활
동에 중요한 뇌 영역(BA 40)에서 Alpha Wave가 증가
하였다. 연구의 주제와 방법이 새로운 연구로서 선행연구
가 전무하지만, 침향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기존의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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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전기향로를 이용한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와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동양의 향기 요법을 검증한 의의가 있다.

5. 결론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반응 척도
(SRI –MF)에서 침향 흡입 후 스트레스 반응 지수가 분
노, 우울, 신체화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0.01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둘째, 침향 흡입 
후 Alpha Wave의 절대세기에서 측정 부위 19곳 중에서 
FP1 1곳을 제외한 18곳에서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0.05
에서 확인되었다. 감정에 영향을 주는 영역(우측 측두엽, 
T6)에서 침향 흡입 전과 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LORETA분석에서 침향 흡입 후 기억과 정
서적 활동에 중요한 뇌 부위(BA 40)에서 Alpha Wave
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침향 흡입 후에 스트레
스 정도가 낮아지고 Alpha Wave가 증가하여 정서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전기향로를 이용
한 침향 흡입이 스트레스 대처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참여를 희망
한 대상자의 일부가 참여를 취소하여 소수의 대상자로 
진행하여 대상자의 sample size가 적고, 대조군 실험 진
행을 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인원을 
추가하고, 대조군 실험을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향 
재료가 침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향 재료를 
이용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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